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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전 이야기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이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권을 가진 이들이 더 
좋은 교육 기회와 영양이 풍부한 식사 및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는 동안, 대문 밖에 
누워 허기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원이나 도구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향을 끼칠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함께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단 내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인종평등선교주일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기독교 자원봉사 

단체 및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위해 쓰일 것이고, 
이는 사랑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버밍엄 
감옥에서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 자신이 되기까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또 당신은,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 
자신이 되기까지,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 자신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이들의 
은사와 은혜에 투자함으로서 그리스도와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의 명령에 응답한다는 
확신 가운데, 관대하게 후원해주세요.

본 헌금 전 이야기는 누가복음 16:19-31을 본문으로 한 “올바른 관계 안에 하나 
되기”라는 설교를 바탕으로 합니다. 목회자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거나 다른 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 헌금을 권유하는 독립적 이야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안에 하나 되기


